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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학 전공 대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조사연구

장기연*, 이은진*, 공명자*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의 차이

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추후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의 인권관련 직업 윤리 교과과정 개발 및 인권 행동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자는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한 전국의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

생들로 일반적 특성과 인권감수성 에피소드 10개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수거하여 최종 자

료 분석에 408부를 사용하였다.  

결과 : 인권감수성은 전체평균 60.60±26.72점 이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권감

수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인권관련 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에피소드 별로는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에 

대한 항목의 감수성이 가장 높았고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항목의 감수성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학년 

간 차이가 있었다. 하위요인별 인권감수성 차이의 결과, 모든 학년에서 상황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상황지각은 2학년이, 결과지각과 책임지각은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 작업치료학 전공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타

인을 인식하는 능력인 결과지각,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책

임지각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교육과정 내 인권의식과 인권 행동이 향상

될 수 있는 내용이 강화되도록 하고, 교육 및 임상에서 작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치료실천 관련 논

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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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작업치료학은 인간의 작업을 핵심으로 하는 학문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의 작업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실천을 해야 

한다는 인권 옹호 기반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WFOT], 2016). 

작업치료사들은 인권으로서의 생존, 건강, 웰빙에 대한 

작업에 중심을 두며 작업적 불공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활동을 하는데 세계작업치료사 연맹에서는 작업

치료사의 역할로서 인권보호(human rights) 및 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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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Schell, Gillen, & Scaffa, 

2014). 작업치료의 영역에는 축소 주의적 관점의 개인 

능력 감소 및 손상의 치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모델 관점의 인권 회복과 안녕에 대한 접근까지 포함되는데 

이를 작업의 공정성(occupational justice)이라 명명하며 

작업치료의 핵심 개념으로 교육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공표한 건강개념인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개인의 일

상생활 및 사회생활 참여를 강조하는 사회적 모델 및 생

활모델의 관점을 가진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1). 마찬가지로 작업치료도 작업을 통한 건

강증진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조성을 통한 작업가능화

(enabling occupation)를 목표로 한다. 작업치료에서 말

하는 작업가능화의 치료는 클라이언트 본인이 자신의 환

경에서 유용하고 의미 있는 작업들을 선택하고 조직화하

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도 개인이 원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불공정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는 장애인의 손상(impairments)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 

반면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의 입장은 이들의 권리

를 옹호하고 오히려 장애를 극복하거나 줄이는 것이 필

요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자주권을 되찾게 

한다는 것이다(Lee, et al., 2016). 이와 같이 작업 공정

성은 장애의 발생이 사회적 지원의 부족과 편견에서 비

롯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개진해야 한다

는 관점을 가진다. 

작업치료는 의료기관과 복지기관, 지역사회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현장에서 행해진다. 따

라서 작업치료학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기본으

로 갖추어야 할 태도이며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를 인

간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사

명을 가진다. Townsend와 Polatajko(2008)는 작업치

료사가 대상자의 작업 가능화를 위해 개인능력의 가능화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일상생활에 참여하도록 돕는 인권옹호자로서

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기본적, 본질적, 

우선적 권리로, 인간의 삶 자체를 넘어서 존엄을 누리는 

삶,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위해 필수적인 주요 개념이

다. 인권의식은 인권에 관한 지식,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에 관한 신념을 나타내는 인권 판단력, 인권 침해 상

황에 놓인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인

권감수성, 그리고 인권문제 상황에서 해결을 위한 행동

을 하고자 하는 인권 행동의사로 구성되어 있다(Kim, 

2011). 또한 전문 집단의 윤리의식이나 윤리 규정 등을 

뜻하는 인권 컴플라이언스 등이 있다. 

한 사람이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려면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자각하고 해석하는 인권감수성, 어떤 행동

이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인권에 대한 

판단력,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인권이란 가치를 우선시하

는 인권에 대한 동기화, 인권옹호 행동을 끝까지 실행하는 

인권옹호행동의 네 가지 심리 과정을 거친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2002). 이들 중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에서 이를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

에서 가능한 행동이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

향이 어떠할지를 상상해보며 자신에게 그 상황을 해결하

기 한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 과정이라고 일컬으며 

인권옹호행동의 첫 번째 단계이다(Lee, Choi, & Lee, 

2009). 즉 인권감수성은 인권 옹호 행동의 유발을 위해서

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실천 개념의 인권의식으로 인

권의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심리 과정을 포함한다(Kim 

& Yeum, 2013; NHRCK, 2002). 

정서 공감은 인권 옹호 행동을 유발시키는 직접 요인

이 되므로 교육계는 단순히 인권과 관련한 지식을 전달

하는 교육보다는 인권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해 왔다(Hong, Won, Park, & Moon, 2014). 이와 

같이 인권 행동의 실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Ju, Lee, & 

Kim, 2013).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일

반인에 비해 대학생은 인권의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인

권을 자신의 전공 분야와 연계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NHRCK, 2009; Ryu & Her, 2008). 

간호학생 대상의 인권의식 연구에서는 타인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인권의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권

리에 대한 옹호자 역할을 하기위해서 보건관련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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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감수성 함양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Hong, Kim, 

& Hyun, 2011).  

인권옹호행동은 인권감수성으로부터 시작되어 작업

치료사로서의 지식, 태도, 기술, 가치, 신념, 윤리적 표준 

등과 함께 내면화되고 자기 이미지와 행동의 일부가 되

어 직업정체성으로 발전한다(Kim, 2016). 작업치료사

는 인본주의적 관점의 전문직역으로 작업치료사 필수역

량으로 전문가 윤리, 가치관 및 책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Chang, et al., 2015). 따라서 작업치료 전공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작업치료 윤리교육에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치

료사가 되기 이전 단계인 작업치료교육이 인권감수성 향

상에 실제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

로 작업치료교육과정 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인권감수성에 대한 보건 의료분야의 국내연

구로는 주로 정신보건영역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 다

른 집단에 비해 차별과 낙인, 편견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보건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인

권의식의 수준을 파악한 연구,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의 

효과에 관한 연구와 일부 보건관련 전공대학생의 인권감

수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Ju et al., 2013; Jung, 

2006; Kim, 2016). 그러나 작업공정성의 추구 등 치료 

기술로써 인권을 중요시 하는 전문직인 작업치료사들이

나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에 관련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작업치료에서 요구되

는 인권의식과 태도를 갖춘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 

먼저 작업치료전공 대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알아보고 

이들에 대한 교육이 대학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지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을 대

상으로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

의 차이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추후 작업치료 전공 대학

생의 인권관련 직업윤리 교과과정 개발 및 인권행동 제

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의 수준을 파악하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확인

하여 작업치료학 교육 과정 내 직업윤리 교과 개발 및 인

권옹호행동 고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

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

한다. 

둘째,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변인 간 인권감수성 수

준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변인 간 에피소드별, 하

위요인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한 전국의 작

업치료전공 대학생이다. 전국에 위치한 대학 및 지역을 

고려하여 설문의뢰를 하였으며 승낙한 대학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표본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

여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 그룹 간 차이

분석에 필요한 수를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α) .05, 검

정력(1-β) .95, 중간 효과크기(effect size) .25로 분

석한 결과 252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탈락률 20%보다 상회하는 50%가 넘는 

445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37부를 제

외한 408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다. 자료 수집은 W대학교 생명윤리심의원회의 심의 

승인 과정을 거친 후 진행하였다(승인번호 1041549- 

170412-SB-43). 본 연구와 관련하여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

를 요청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 고려를 위하여 

동의서에는 본 연구는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며 연구 불

참할 시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과 연구 중도 철회가 가능



144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25, No. 3, 2017

Variable Categories n (%) or M ± SD
Sex Male 104 (25.5)

Female 304 (74.5)
Grades Freshman 318 (77.9)

Sophomore 43 (10.5)
Junior 47 (11.5)

Age (yr) - 19.03 ± 1.17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

Yes 114 (27.9)
No 282 (69.1)

Non response 12 (2.9)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하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 처리할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고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인권감수성으로 구성되

었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대학교 학년, 인권 관련 

교육 경험 유무로 구성하였다. 

1)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 측정 도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학

생 및 성인용 검사도구로 개발한 인권감수성 지표를 사용

하였다(NHRCK, 2002). 본 도구는 총 10개의 에피소드

(노인의 결혼할 권리, 체포·구금·추방당하지 않을 권

리,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

의 권리, 환경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사 생활권 침

해,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정신질환

자의 사 생활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로 구성되었다. 

질문에 대한 문항은 각 에피소드별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각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상황

지각은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으로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

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해석 능력이며 결과지각은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지각 능력이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을 말하며 타인의 정서인식 능력도 포함된다. 책임지각은 

개인적 책임에 대한 지각 능력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행동

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관련하여 지각하고 이를 실제 행동

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NHRCK, 2002). 

이러한 하위 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권감수성을 측정

하는 문항과 관련이 없는 다른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총 30문항이 함께 제시된다. 인권감수성을 측정하는 문항

에 대한 점수가 인권감수성과 관련이 없는 다른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점수보다 높은 반응만을 선택하여 

그 점수를 합산 후 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문항은 ‘1=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5=매우 중요하다.’로 5점 Likert 척

도로 문항 당 0~5점을 받을 수 있다. 각 에피소드마다 

3문항이 있으므로 한 에피소드 당 0~15점이 측정될 수 

있다. 본 도구는 총점 0~150점 분포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84 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4.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권감수성 수

준은 기술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변인 

간 인권감수성 수준을 살펴보기 하여 t-test와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Scheffe’s test를 이용하

여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

답자의 성별은 여성(74.5%)이 남성(25.5%)보다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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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n (%) M ± SD t/F p

Human rights sensitivity N/A 408 (100.0) 60.60 ± 26.74 N/A N/A

Sex Male 104  (25.5) 54.38 ± 26.27
-2.774 .006

Female 304  (74.5) 62.73 ± 26.61

Grades Freshman 318  (77.9) 55.07 ± 24.93

36.311 .000Sophomore 43  (10.5) 78.74 ± 24.06

Junior 47  (11.6) 81.43 ± 23.51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
Yes 114  (27.9) 63.52 ± 27.88

 1.188 .235
No 282  (69.1) 59.98 ± 26.36

Table 2. Differences in Human Right Susceptibility by Variables 

다.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학년 분포는 1학년이 77.9%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 11.5%, 2학년 10.5%의 순이었고 

평균연령은 만 19세였다. 인권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응

답으로는 없다고 응답한 학생(69.1%)이 교육을 받은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27.9%)보다 약 2.5배 높게 나

타났다. 

2. 변인별 인권감수성 차이

변인별 인권감수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

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60.60± 

26.74점이었다. 인권감수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난 변인은 성별, 학년이었다. 성별에 따른 인권감

수성 차이는 남성 54.38±26.27점, 여성 62.73±26.61

점으로 여성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t=-2.774, p=.006). 학년 간 인권감수성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권감수성은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3학년이 81.43±23.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6.331, p=.000). 

인권관련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는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인권감수성 평균점수가 

63.52±27.88점으로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

이 59.98±26.36점으로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3. 학년 간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차이

학년 간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차이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에피소드별 최대값은 15점으로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에피소드 4.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

리(9.32±4.95)’에 대한 내용이 가장 높았으며 ‘에피소

드 10.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2.20±3.61)’가 가장 낮

게 나타났다. 학년간 인권감수성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학년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학년에 비하여 인권감수성이 

낮았으며 특히 ‘에피소드 10.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1.99±3.36)’에 대한 내용이 가장 낮았고 ‘에피소드 4.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11.83±3.32)’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2학년 학생들은 ‘에피소드 3. 장애인

의 교육받을 권리(9.77±4.53)’, ‘에피소드 4. 이주 노동

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11.83±3.32)’, ‘에피소드 6.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10.08±5.24)’, ‘에피소드 7. 

사생활권 침해(7.98±5.04)’의 영역에서 다른 학년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 학생들은 전

반적으로 인권감수성이 높았으며 특히 ‘에피소드 1. 노인

의 결혼할 권리(10.20±3.99)’ 영역에서 높았고 ‘에피소

드 10.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3.58±4.43)’ 영역이 가

장 낮았다. 



146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25, No. 3, 2017

Subcategories
Total

Grade 

F p Scheffe1 2 3

M ± SD M ± SD M ± SD M ± SD

Perception of situation 21.60±9.72 19.61±9.27 28.32±7.44 28.02±8.15 35.447 .000 1<2,3

Perception of result 19.12±9.81 17.14±8.98 26.12±8.80 26.63±9.84 39.770 .000 1<2,3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19.88±10.06 18.27±9.48 24.75±9.80 26.72±9.58 22.678 .000 1<2,3

Table 4. Differences in Changes of Human Right Sensitivity by Subcategories

Episode
Total

Grade 

F p Scheffe1 2 3

M ± SD M ± SD M ± SD M ± SD

1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of the elderly
7.96±4.81 7.55±4.82 9.40±4.83 10.20±3.99 9.066 .000 1<3

2 
Right not to suffer illegal 

arrest, restriction
6.22±5.14 5.68±4.94 6.77±5.43 10.02±4.79 16.484 .000 1,2<3

3 
Right to education in 

disabled
7.06±5.29 6.43±5.23 9.77±4.53 8.80±5.22 12.635 .000 1<2,3

4 
Right to labor in 

migrant workers
9.32±4.95 8.66±5.09 11.83±3.32 9.98±5.09 10.257 .000 1<2

5 Environmental rights 4.90±5.22 4.55±4.99 4.85±5.75 6.51±5.85 3.041 .049 1,2,3

6 Equal rights 7.01±5.48 6.16±5.22 10.08±5.25 9.22±5.32 17.917 .000 1<2,3

7 Privacy rights 4.91±4.42 4.40±4.18 7.98±5.04 5.77±4.18 16.789 .000 1<2

8
Right to personal 

freedom in disabled
6.11±5.39 5.45±5.24 7.69±5.30 8.75±5.33 10.757 .000 1<3

9
Privacy rights in 

mental illness
4.93±5.24 3.92±4.50 7.90±6.28 8.63±6.03 30.098 .000 1<2,3

10 
Right to freedom from 

imprisonment
2.20±3.61 1.99±3.36 2.81±4.13 3.58±4.43 4.888 .008 1,2,3

Table 3. Differences in Changes of Human Right Susceptibility by Episodes Between Grade 

4. 학년 간 하위요인별 인권감수성 차이

하위요인별 인권감수성 차이의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인권감수성의 하위요인은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

지각으로 구분되며 최대값은 각 50점으로 전체 평균은 

상황지각(21.60±9.72), 책임지각(19.88±10.06), 결

과지각(19.12±9.81)의 순으로 높았다. 학년간 하위요

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 2, 3 

학년은 모두 상황지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

인별로 2학년은 상황지각(28.32±7.44), 3학년은 결과

지각(26.63±9.84)과 책임지각(26.72±9.58)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고 찰

작업 공정성 이론의 틀에서는 개인적으로 의미있고 사

회제도적으로 가치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치료는 개

인의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고 하였다(Townsend & 

Wilcock, 2004). 이는 누구나 다양한 작업적 욕구, 능력, 

관심, 사회적 상황,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이

언트는 본인이 참여하는 작업에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작업치료사들은 대상자의 작업적 임파워먼트가 가능화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업치료사들은 작업적 

불공정성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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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변화촉진가로 활동하도록 요

구된다(Townsend & Polatajko, 2008). 

세계작업치료사연맹에서는 공식문서에 인권보호

(human rights) 및 보장과 같은 맥락의 작업공정성을 이

루기 위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WFOT, 2016), 각국의 작업치료사협회는 다양한 환경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작업공정성의 침해 상

황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과정을 두고 있다(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 2017a). 

미국 작업치료 교육인증이사회(Accreditation Council 

for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ACOTE)는 교

육과정 인증 기준 중에 작업치료의 윤리와 가치를 이해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윤리, 가치관 및 책임 영역에 

속하는 13가지 항목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치료

윤리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다(AOTA, 2017b). 이렇

듯 윤리적 치료행위는 도덕기준이 아니라 작업치료의 치

료적 기술임을 강조하며 작업치료사의 윤리 교육을 강화

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전문 직역으로서 작업치료

사의 역할과 책임, 윤리강령에 대한 이해와 지식함양을 

위한 인권관련 교육 및 인권행동 제고를 위한 정책적 사

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작업치료에서의 작업 공정성, 즉 

인권을 통한 작업 가능화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을 실천하고 있다(KAOT, 2017). 이에 본 연구는 작업

치료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예비 작업치료사

들의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은 평균 

60.60±26.72점으로 나타나 국가인권위원회연구의 대

학생 대상 평균 77.59점보다 낮게 나타났다(NHRCK, 

2002). 이 결과는 대상자의 70% 이상이 1학년임을 감

안하더라도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인권의식 교육의 필

요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변인별 인권감수성은 성

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

년이 올라갈수록 인권감수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별에 따라 인권 인식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간

호대학생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다

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Kim, 2016; Ryu & 

Her, 2008).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 인권 관련 윤리 교육

의 효과가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의미 있게 변화하지 않

는다고 보고한 것과 상이한 결과이다(Kim, Park, & 

You, 2003; Park, Kjervik, Crandell, & Oermann, 

2012; You, 2008). 인권의식은 도덕적 발달수준에 따

라 대체로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신장되는 경향을 보이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 시기에 이르면 오히려 인

권의식은 중고등학교 때와 비교하여 후퇴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Moon, 2007). 학년이 올라가면서 인권감수

성이 높아진 본 연구결과는 보통 대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이 퇴행을 보인다는 Lee(1999), You(2008)의 결과와 

반대되는 것으로 작업치료교육 내에 인권상황을 민감하

게 발견해 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본 연구대상 중 인권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

들은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Kim과 

Yeum(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간호전

공 대학생과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대상 연구들에서는 인

권관련 교육 경험이 있고 횟수가 많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나 교육 내용과 횟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Hwang & Choi, 2015; Park, 2014). 이렇듯 인

권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각,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 인권옹호적인 행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들을 살펴볼 때 작업치료 교육 과정 내 인권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Ha & Kang, 

2009; Kim, 2008; Lee, 1999; Lee & Lee, 2007). 

셋째,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의 분석 결과, 

에피소드별 전체 평균은 ‘에피소드 4. 이주 노동자의 정

당한 노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일

반대학생과 간호전공 대학생의 에피소드 중심 연구결과

와 동일하다(Hwang & Choi, 2015; Kim, 2016; 

NHRCK, 2002). Kim과 Yeum(2013)의 연구에 따르면 

각 에피소드별 감수성 차이는 해당 항목을 자신과 동일

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되는데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상황일수록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다고 보았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비록 학생들 자신의 이야기는 아

닐지라도 임금근로자가 되면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없는 

임금보장에 대하여 같은 입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에피소드 가운데 ‘에피소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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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으로부터 자유권’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에피소드

별 학년 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학년은 전반적으로 에피소드 별 감수성이 낮게 나타났

으나 2학년은 ‘에피소드 3.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에

피소드 4.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 ‘에피소드 

6.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에피소드 7. 사생활권 침

해’의 영역에서 다른 학년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은 전반적으로 인권감수성이 높았으며 

특히 ‘에피소드 1. 노인의 결혼할 권리’ 영역에서 높았다. 

학년 간 차이가 나타난 것은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인지 

후속 연구를 통하여 자세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

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 교육 설계 시 학년별 사례중심 

내용을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하위요인별 인권감수성 차이의 결과, 전체 평균

은 상황지각, 책임지각, 결과지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학년 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2, 3 학년 모두 하위요인 가운데 상황지각이 가장 높

게 나타났는데 상황지각은 상황을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해석 능력이다. 본 연구결과는 일

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 결과에서 결과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Hwang & 

Choi, 2015; NHRCK, 2002). 또한 학년별로 차이가 나

타났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권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

는 능력이 향상되고, 타인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타인을 인식하는 능력과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향

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인권감수성 

수준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나 작업치료전공 대학생들

의 인권감수성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작업치료 교육과정 내 적절한 인권관련 교육

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편적으로 작업치료사의 인권의식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태도는 학습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가치관

이나 규범에 따라 형성되며 어떤 상황이나 영향 하에서 

변화될 수 있다(Ju et al., 2013). 작업치료사들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작업 비공정성 상황을 잘 파악하고 클라이

언트 권리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행동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의 교

육을 넘어 클라이언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

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판단하여 실제적 옹

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인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Hwang & 

Choi, 2015). 본 연구에서 인권교육 방법에 따른 인권의

식은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타 연구결과들을 볼 때, 지식

전달에 그치는 주입식 강의보다 다양한 인권이슈를 민감

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훈련으로 작업치

료 전공대학생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된

다. 인권교육프로그램은 정서적 측면에 대한 강조와 더

불어 체험, 실천, 참여적 요소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참여적 교수방법이 추천되고 있다(NHRCK, 

2009). 대학생은 청소년과 달리 성인으로서 독립적 판

단을 통해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자치

활동 참여나 사회적 실천운동이 포함된 교수방법이 포함

된다면 인권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작업치료 전공 교육을 통한 인권 의식의 내면

화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였으며 교수자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수업 중에 일부 교과목에서만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예비작업치료사로서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상태

로 본 연구는 작업공정성으로 대표되는 작업치료의 인권 

논의를 개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1학년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

고 편의표집되어 연구결과를 전체 작업치료전공 대학생

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연구대상자를 확률표집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작업치료전공교육과정 내에 치료적 기

술로서 인권과 윤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

사하고, 인권 교육시간 정도, 교육의 질 등을 파악하여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및 작업치료교

육과정 내용과 관련된 국외 문헌조사와 함께 작업치료 

윤리 및 인권강화 교육과정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제

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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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

성 수준을 알아보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추후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의 인권관련 

직업 윤리 교과과정 개발 및 인권행동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점수

는 평균 60.60±27.42점 이었다. 인권감수성은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인권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

다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하위요인별 인권감수성 차이의 결과 모든 학

년에서 상황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2학년

은 상황지각, 3학년은 결과지각과 책임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업치료학 전공학생들은 학년이 올

라가면서 인권 문제의 상황이해력이 향상되고 결과지각

과 책임지각이 높아지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타인을 인식하는 능력과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예비 

작업치료사로서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인권의식 수

준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본 연구는 작업공정

성으로 대표되는 작업치료의 인권관련 논의를 개진했다

는데 의미가 있다. 이 결과를 근거로 교육과정 내 인권의

식과 인권 행동이 향상될 수 있는 내용이 강화되도록 하

고, 교육 및 임상에서 작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치

료실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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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Human Rights Susceptibil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Chang, Ki-Yeon
*
. Ph. D., O.T., Lee, Eun-Jin

*
, Ph. D., Social Welfare., 

Kong, Myung-Ja*, M. S.,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Woosong University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human rights susceptibility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related 

curriculum and human rights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ethods: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nsisting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10 human rights susceptibility 

episodes was distributed and 408 copies were used for final data analysis.

Results: The average of human rights susceptibility was 60.60 (± 26.72). In the case of experience in human 

rights-related education, human rights susceptibility was higher than that of inexperienced students,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differences in human rights susceptibility by sub - factors, the perception 

of the situation was high in all grades. According to grade level, the perception of the situation was in the second 

grade, and the perception of the result and the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were the highest in the third grade.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tent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human rights behavior in the curriculum, and to discuss the practice of occupational 

therapy to enhance the Occupational Justice in education and clinic.

Key words: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Human Rights Susceptibility, Human Rights, 

Occupational Justice


